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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응용기상 분과 [P-088]

지형적 특징을 반영한 농업 기상 예측 상세화

김용석, 김응섭, 허지나, 심교문, 홍승길, 조세라, 강민구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대응과

농작물을 안전하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시비, 농약 살포, 수확, 재해 방제 등의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장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한 정밀한 기상예측자료가 중요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와 극한 기상 현상의 증가로 인
해 농장 단위의 고해상도 기상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5km 해상도의 동네예보자료는 읍면
단위의 자료이기 때문에 개별 농장의 지형적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기온에 대해서 농장의 지형
적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상세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5km 해상도의 동네예보를 270m로 선형 공간
내삽을 수행하고 270m의 지형적 특징을 반영한 재분석자료와 수치표고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하여 상세
화 된 최고기온을 생산하도록 학습을 수행하였다. 기상청의 최고기온 관측값을 공간내삽 후 해발고도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기온 감
률효과와 태양의 입사각도에 따른 일사효과, 바람에 의해 뜨거운 공기가 흩어지는 이류효과 등을 적용하였다. 학습에 사용한 인공지능 
기술은 U-net 기반의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와 Swin Transformer 기반 U-net 모
델을 선정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학습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24년 9월 중 1년 단위로 나눠서 9년간은 학습자료로 1년을 검증자
료로서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두 모형 모두 최고기온을 상세화할 때 지형적인 특징은 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량
적 성능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U-net기반의 GAN모형의 경우 RMSE가 기존 동네예보 1.92보다 2.57로 다소 높아져 정확도가 감
소하였으며, Swin U-net의 경우 RMSE가 1.78로 기존 대비 정확도 향상을 보였다. 이는 Swin Transformer의 계층적 특징 추출 
능력과 전역적 맥락 정보 활용을 통한 장거리 의존성 모델링이 복잡한 지형 조건에서의 기상 상세화에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
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와 같은 필지별 맞춤형 기상 서비스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스
마트 농업 구현과 농작물 재해 예방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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